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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대출 BEST 5!

순위 서 명

1 마법사를 위한 동화

2 달려라 메일

3 나는 이 집 아이

4 악녀의 정의

5 카마수트라

▩ 다독왕은?

순위 학년 반 이름 대출권수

1 3-2 구OO 74

2 2-2 조OO 27

3 3-3 유OO 19

4 3-4 이OO 17

5 2-3 김OO 16

▩ 다독반은?

순위 학년 반 대출수

1 3-2 84

2 2-3 45

3 2-2 38

4 3-3 36

5 3-4 35

    (기간: 2017. 10. 01 ~ 11. 31)

 ★ 다독왕 5명은 11월 한 달 간 

 대출권수를 3권으로 늘려드립니다. 

▩ 도서실 이용안내 
◉ 도서실 이용시간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30분

  휴관일 : 공휴일, 개교기념일, 전교행사일 등

  

☞ 수업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대출 권수 : 1인 2권 

 - 대출 기간 : 7일이며, 학습만화 등 모든

   만화 형태의 도서는 대출되지 않습니다.

 - 대출도서의 연체 시 연체일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 참고도서, 간행물은 반별 수업활용자료로만 

   대출 가능하며, 개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동일도서나 

   책값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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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에서 알립니다.
◉ 신간도서가 들어왔어요. 와서 둘러보세요~~

◉ 학생증(대출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꼭 챙겨서 오세요.
◉ 도서실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할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책이나 잡지   

   등은 찢거나 낙서하지 말고 소중히 다뤄주세요.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 비고

103 하OO 202 윤OO 301 박OO 최우수

101 윤OO 203 이OO 302 이OO 우수

101 한OO 201 심OO 303 유OO 우수

102 김OO 204 전OO 304 박OO 장려

    202 박OO 303 김OO 장려

학년 

반
이름 순위 학번 이름 순위 학번 이름 순위

101 이OO 1 201 박OO 1 302 구OO 1

101 주OO 2 204 유OO 2 302 이OO 2

103 하OO 2 202 조OO 2 301 임OO 3

103 김OO 4 203 이OO 3 301 하OO 3

      204 최OO 3 302 정OO 3

2018년 2학기 독후감 대회 수상

2018년 독서마라톤 대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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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고카피와 같이 책의 내용을 요약
한 문장형 제목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교보문고가 조사한 결과 최근 책제목으로 
‘싶어’, ‘있어’, ‘했다’와 같은 문장형 제목
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주
인 교보문고 10월 3주차(10월 17일~23
일) 종합 베스트셀러 20위를 살펴보면 2
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 
6종이 문장형 제목의 책이다. 2017년 10
월 월간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20위 권에 
4종, 2016년 10월에 3종으로 해마다 늘
고 있다.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김현정 베스트셀러담당은 “예전 같으면 책 광고에 
쓰일만한 문구들이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며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
해 문장형 제목이 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요약하기 때문”이라며 문장형 
제목이 인기인 이유를 밝혔다.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
재가 됐을까?'를 낸 비즈니스 북스의 송은경 편집자는 "제목이 웬만큼 
길더라도 독자가 직관적으로 자신의 얘기인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제목
이라면 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제경영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공
감할 수 있는 책 제목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등 문
장형 제목의 베스트셀러를 다수 펴낸 21세기 북스에 재직중인 한 편집자
는 "책 제목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며 "독자가 처한 현실을 잘 이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책 제목을 짓는 데는 명사로 끝나는 제목보다 문장
으로 끝나는 제목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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